
진리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까지 아울러
올해 초 동국대학교 팔정도 광장에서 ‘팔정

도 동판 제막식’이 있었다. 정견(正見), 정사유

(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란 

글자가 학교 메인 광장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모습에 여러 상념이 든다. 

학생들이야 별생각 없이 밟고 다닐 수도 있

겠지만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문지방만 밟

아도 그 공덕이 크다 하지 않는가. <법화경> 

방편품에도 “탑 안에서 나무불(南無佛)을 읊

조린 까닭에 반드시 붓다가 되리”라고 쓰여 있

다. 동국대 입학만으로도 알 수 없는 전생으로

부터 부처님 법과 인연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

나, 이를 넘어 팔정도를 시각적으로도 심상에 

새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 인연

으로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부처님과 인연이 

닿으리라 감히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동국대를 산책하며 우리는 가파른 

언덕길만을 올라왔다. 이때의 시선은 위쪽이

라는 한 방향으로 향했으나, 지금은 정각원을 

지나 학교 정상인 팔정도 광장에 도착했다. 이 

광장은 여덟 방향으로 넓게 펼쳐져 ‘팔정도(八

正道)’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동국대에서 처음으로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 이르러, 

시각의 일방향성이 해소되고 인식의 지평이 

시원히 열리게 됐다. 이 자유로운 인식 속에서 

산책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한다.

팔정도의 첫걸음은 정견, 곧 ‘바른 인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의 여지를 품고 있다. 흔

히 ‘바르다’는 말에는 도덕적 옳음이나 상식적 

분별이 겹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

면, 이는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규

범 정도로 이해시킬 수도 있는 표현이다. 하지

만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도덕의 선악이나 

사회적 판단 기준과 같은 세속적 기준이 아니

라 존재를 관통하는 진실에 대한 앎, 즉 출세

간적 앎이다. 그리고 이 앎은 단지 지적 이해

나 이론적 수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가능해

지는 인식이다.

이 점에서 정견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면

서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초기불교나 아

비달마에서는 이를 세간적인 일과 출세간적인 

일로 나눠 설명한다. 전자는 인과의 법칙에 대

한 확신, 즉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로 이어진

다는 윤리적 통찰이다. 이는 반드시 불교의 믿

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반면 

후자는 사성제에 대한 직접적 통찰로, 고(苦)

의 성립과 그것을 멸할 길에 대한 실천적 앎이

다. 이는 오직 붓다만이 제시하신 길이다. 하지

만 두 정견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시선

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세간의 언어와 

논리는 출세간의 지혜를 담기 어렵기에 이 같

은 전환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요구된다. 바로 믿음이다. 바른 인

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불교

를 이성의 종교라고만 알면 이는 50점도 안 되

는 이해이다. 그 불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

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필요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교 인명학의 종장인 법칭(法稱)의 인식론

은 정견을 위한 믿음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 

준다. 인명학은 논리학으로 불교학 분야에서

도 가장 이성적 사용을 강조하는 학파다. 이 

이성적 학파의 거두인 법칭은 인식의 바름을 

보증하는 수단, 즉 ‘프라마나(pramāṇa)’에 대

해 “붓다의 가르침만이(혹은 붓다 그분 자체만

이) 유일하고 확실한 바른 인식의 근거”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붓다는 모든 무명을 여의

고 실상, 정확하게는 사성제를 바르게 관찰하

신 분이시므로, 붓다의 언설은 오류 없는 인식, 

곧 바른 기준일 수밖에 없다.

법칭에 따르면, 붓다라는 프라마나에 귀의

하지 않으면 정견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즉,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은 인간의 이성만으

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칭이 붓다를 프라마

나라고 설정한 이유다. 불교도에게 구원이란 

“참말을 하는 자이며 실 있는 말을 하는 자이

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자이며 거짓말을 하

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眞語

者 實語者 如語者 不狂語者 不異語者]”이시

고, ‘일체지자(一切智者)’이신 붓다의 언설을 

믿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비

로소 이뤄진다.

물론 붓다께서는 자신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으셨다. 어디까지나 청

자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붓다의 말을 음

미하고 믿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

셨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시작하는 정견

은 단지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

한 불자 스스로의 마음가짐(붓다에 대한 절대

적 믿음)까지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처럼 정견은 이해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믿음은 바른 인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출발

점이자 조건이다. 불교가 인식의 종교라고 할 

때 그 출발점에 믿음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불교

가 오직 이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아

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 없는 정견은 형식만 갖춘 껍데기에 불

과하며, 삶을 바꾸는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

는다. 사실 그런 정견은 없는 것이다. 깨닫기

만 하면, 바르게만 보면 우리가 붓다와 같아

질 수 있다는 자만한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성이라 해봤자, 흔들리고 번민하여 

기준점이 될 수 없는 반딧불이의 불과 같을 

뿐이다. 

반면 붓다는 항상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

준으로서 북극성의 빛과 같다. 법칭이 말한 프

라마나로서의 붓다란 바로 이 북극성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 고해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언

덕에 도달하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자, 바른 인

식을 가리키는 유일한 기준이다. 수평선 너머

에 안식처가 있을지는 빛에 대한 믿음만이 보

증할 뿐이다.

믿음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작동

한다. 모든 것이 논리와 경험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논리와 경험으로만 설

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기나긴 윤회의 

밤을 지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인식은 본래 한계가 있고 모든 존재

는 변화하며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

다. 그와 같은 세상에서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와 조건 너머에 도달한 자를 지남(指南)으

로 삼아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이 가리키

는 방향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결

심과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나찰조차 부처님 인연 존중하다 

⑤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선남자야, 과거에 ‘반차라(般遮羅)’라

는 나라에 승군(勝軍)이란 왕이 통치하고 있

었다. 그때 나라에는 ‘걸람바(귀신들의 거

처)’라는 무덤 구덩이가 있었는데, 매우 무서

운 야차와 나찰들이 안에 살고 있었으므로, 

누구나 거기 들어가는 이는 놀라서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때 나라 안에는 죽음을 기

다리는 죄인이 있었다.

왕은 전옥(典獄)에게 명하여, 죄인의 몸 다

섯 군데를 묶어 ‘걸람바’ 구덩이로 보내 악귀

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다. 죄인은 이 말을 듣

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찾다가 우연히 한 조각의 천을 얻어 목에 매

었다. 전옥은 왕의 명령대로 죄인의 다섯 군

데를 묶어 구덩이로 들여보내고 돌아왔다. 

밤이 되어 ‘도검안(刀劍眼)’이란 큰 나찰 어미

는 5천 권속을 데리고 구덩이로 들어왔다. 죄

인은 그것을 보고 몸과 마음을 몹시 떨었다. 

그때 나찰 어미는 다섯 군데를 묶이고 머

리를 깎고 붉은 가사 조각을 목에 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곧 오른쪽으로 돌고 존중

히 예배하면서 합장 공경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리. 나는 결

코 해치지 않으리. 머리 깎고 가사를 걸친 당

신을 보매, 불현듯 부처님이 생각나네.’ 그러

자 나찰의 아들은 어미에게 말했다. ‘어머니, 

나는 주리고 목말라, 몸과 마음이 핍박을 받

고 있소. 원컨대 저 사람을 잡아먹게 하여 고

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소서.’ 나찰 어미

는 곧 아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항하의 

모래 수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해탈 당기의 

가사를 입었으니, 저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리.’ 그러자 나

찰의 아들은 그 권속들과 함께 이 사람을 오

른쪽으로 돌며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며 말

했다. ‘가사 입은 이에게 참회하나니, 나는 차

라리 내 부모에게 몸과 말과 뜻의 악업을 지

을지언정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으리라.’

그때 다시 ‘려라치’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

었는데, 그도 5천 권속에게 둘러싸여 무덤 

구덩이로 들어왔다. 그도 죄인이 묶인 채로 

머리를 깎고 가사를 목에 맨 것을 보고, 곧 

오른쪽으로 돌며 예배하며 말했다. ‘당신은 

두려워 마라. 당신 목에 매인 가사는 부처님

의 당기 모양의 옷이기에 나는 예배하고 공

양하네.’ 그러자 나찰 아들은 어미에게 말했

다. ‘사람의 피와 살은 맛이 있나니, 원컨대 

어머니는 내가 먹게 하여 몸과 마음의 힘을 

증진해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오.’ 나

찰 어미는 말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사

람에게 나는 지금 공경하고 예배하나니, 원

컨대 오는 세상에서 항상 부처님 뵈옵고, 깊

은 신심 내어지이다.’

그때 또 ‘쟁녕발’이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

었는데, 그도 5천의 권속을 데리고 무덤 구

덩이로 들어왔다. 그도 죄인이 다섯 군데로 

묶인 채, 머리를 깎고 붉은 가사 조각을 목에 

맨 것을 보고는, 곧 오른쪽으로 돌고 예배하

고 합장 공경하면서 말했다. ‘부처님 당기 모

양의 가사를 지혜로운 사람은 받들어 찬탄

하라. 누구나 (그에게) 공양하면 필히 온갖 

생존의 결박을 끊으리.’ 

그때 나찰 아들은 그 어미에게 말했다. ‘이 

사람 몸의 피와 살은 이 나라 왕이 주신 것이

네. 원컨대 먹고 마시게 하여 힘을 얻어 어머

니를 섬기게 하소서.’ 나찰 어미는 아들에게 

말했다. ‘가사를 입은 이런 사람은 네가 취할 

것이 아니니라. 그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

키면, 반드시 큰 고통의 그릇이 되리라.’ 나찰

의 아들은 여러 권속과 같이 이 사람을 오른

쪽으로 돌며, 합장 공경하며 말했다. ‘당신은 

바로 부처님의 종자로서 좋은 복밭이 되기

에 넉넉하네. 그러므로 나는 공양하나니, 원

컨대 모든 생존의 결박을 끊게 하소서.’

그때 또 ‘도검구’라는 나찰의 어미가 있었

는데, 그도 5천의 권속과 함께 무덤 구덩이로 

들어와 … 위와 같이 죄인을 돌고 존중하며 

게송으로 말했다. ‘우리들은 지옥을 두려워하

나니, 당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으리. 마땅히 

결박을 풀어 주리니,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

지이다.’ 그리하여 나찰의 권속들은 자비심을 

일으켜, 이 사람을 풀어 주고 위로하며 돌려

보냈다. 이때 전옥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

고, 승군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희유

한 일이라고 하며, 곧 법령을 만들어 전국에 

반포했다. ‘지금부터 이 나라에 사는 부처님 

제자로서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혹시 

아주 계율이 없더라도, 다만 머리를 깎고 가

사만 입었어도 그를 능욕하거나 해치지를 못

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마땅히 죽을 죄로 다

스릴 것이다.’ 이로써 백성들은 모두 왕의 덕

을 사모해 그를 남섬부주의 왕으로 삼았고 

성심으로 삼보에 귀경했느니라. 

선남자야, 과거의 나찰들은 … 머리를 깎고 

가사 조각을 걸친 것만을 보고서도 공경 찬

탄하며 조금도 해칠 마음이 없었느니라. 그

런데도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재관·바라

문 등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것이 

저 야차나 나찰보다 더하며, … 나의 제자들

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곤장을 때리고 고문

하며 감옥에 가두고 그 목숨을 끊는다. 이것

은 삼세의 부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선

근을 불태우는 것이며, 지혜로운 이의 모든 

배척을 받을 뿐 아니라, 결단코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팔정도(八正道) 19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동국대 팔정도 광장 중앙에 설치된 팔정도 동판. 
현대불교 자료사진

〈송림사 주지〉〈동국대 박사〉

걸람바총나찰인연(朅籃婆塚羅刹因緣)38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정견은 불교 수행과 믿음의 출발점

바른 인식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要

구원, 붓다 가르침 실천 과정서 보여

기획연재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제 1550 호   A25

입재 : 2025년 10월 22일
회향 : 2025년 11월 12일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대법회

정법도량 해남사에서는 3·7일간 금강경 정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하루에 21회 금강경을 독송하는 원(願) 성취를 위한 정진기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이자 모든 불자의 신심의 근본인 경전입니다.
금강경 독송기도는 자신의 진정한 신심과 원력을 일깨우는 정진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願) 성취의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원(願) 성취를 위한 8차

기도시간

오전 8시 ~  낮 12시
오후 2시 ~ 오후 4시
저녁 7시 ~ 저녁 9시

문    의

☎ 해남사 종무소
052) 211-3340
010-7450-3340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말사

행복도량 해 남 사


